
혔뿜뽑뿔 휩뼈R 못 보얘췄다, 

朴贊園

나아갈 길 提示한 現賣性 있어야 

《小說 東醫寶趣》 이 이미 1百萬흉이상 펠렸다고 하니 A훌가 참으로 대단하 

다. 自然을 徒服의 對象S로 삼아 攻뿔함으로쩨 이루어진 現te 빼質文明은 결국 

A間으l 節外, 遭德的 庸敗, 環境으l i뀔榮 等으로 物質的 갚L態界뿐만 아니라 精神

的 뾰態界까지 破壞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破壞되어버린 精神生態界에셔 사는 現teA들o] 精神의 安息處를 찾는 

것은 녀무도 當然한 일이리라. 얼마전 판學애 關한 冊。l 베스르쩔러가 판 것이 

나, 어번 스넙의 글이 빼스트셀러가 되었댄 것들도 바로 이려한 緣由에셔였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셔 《小說 東醫寶鍵》 이 고말픈 精神들에채 恩安을 주는 安息處

가 되어준 것은 대단한 寄與입얘 를립없다‘ 다만 비록 小說이라 하나 이것이 文

化훌훌運에, 아니 나아가 우리 A生에 어헌 진정한 도움을 주려면, 반드시 그 속 

에 現寶의 苦痛을 벗어나 새로운 世界로 나아갈 길이 提示되어 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나아길 길이 提示되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이 現寶性이 없어셔 

는 아니 휠 것이므로, 그 方옳은 반드시 훨實性파 專實얘 根據하고 있어야만 可

龍할 것이다. 

요즘 댈러비전이나 률畵 또는 흉俠小說 等을 보면 그 內容의 륨實性이나 現

實性운 外面한 채 오직 興味 짧主로 씌어지거나 製作되는 例가 많다. 이렇채 大

짧媒體를 通하여 虛構性애 中훌훌이 되어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히려 虛構的

인 小說이어야 읽히는 좁異한 現狀이 나타나고 없다. 

물폰 筆者가 《小說 東醫寶훌훌》 을 모두 虛構的이라고 하는 풋은 아니다. 醫

學的 뼈I面에서 볼 때 다소 首肯이 가는 點도 없지 않으나 그 根本에 있어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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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톨훌學의 置面담을 보어주고 있지는 뭇하다. 셜사 훌훌學율 專攻하지 아니한 사 

람이라도 그 方面에 어느 정도 精通한 사람이었다면, 이 冊을 얽고 그 虛構性을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단지 筆者는 훌훌學을 專攻하는 사람드로셔 그 課露를 

따해쳐보기로 하겠다. 

첫째. 許浚의 出身에 대한 이야기률 지나면 許灌이 훌l훌훌泰률 만나 훌훌學I夫 

하는 얘기가 이어지고 없다. 

톨훌理의 傳授뿔面이 빠진 아샘움 

여기애셔 생기는 疑問윤 쩔|義泰가 許港의 스송이라면 어찌 활學의 理꿇애 대 

한 傳授가 없는가 하는 點이다. 물론 東洋애셔는 때로부터 下學而上達을 主張하 

여 아직 理敎를 깨칠 段階애 이르지 않으면 理論을 傳授하지 않는 뼈를이 있었 

다. 그러나 이미 許遭이 自身을 代身하여 다른사람을 쓸覆캐 할 정도라면 마땅 

히 醫理의 傳授가 없어야 했을 것이며, 더욱이 죽S먼셔 自身의 屬體의 R퓨究를 

위하어 第子얘게 물려줄 정도라먼 許邊애로의 훨理 健授가 쩨대로 擺훌되어 훌* 

者를이 東洋醫學이 어떠한 협學애셔 出發하였으며, 그 理論과 思、想이 어떠한가 

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재 좋었을 것이다. 

東洋哲學의 陰陽五行의 原理가 쉬운 것응 아니며 또한 東洋뽑學의 五鷹六麗

와 12體絡에 대한 理解도 쉬운 것은 아나다. 그러나 TV의 連빼빼도 아니요, 이 

륨을 《小說 東훌훌寶훌) 이라 하였S언 이미 뽑畵 《東훨寶훌. 의 根本理훌훌인 

이 陰陽五行파 廳廳經絡애 대하여는 좀 그렬싸한 傳授 $훌程의 搖賣가 있었융척 

도 한 일이다. 얼마 전 TV 애 放映펀 풍후라는 映畵애셔 武짧의 心法율 빼授하 

논 過程이 가픔 조금씩 故映되곤 하였다. 이러한 樓面은 그 뼈의 信慶、性과 아울 

러 興味도 더욱 增進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흉惜하채도 이 小說에셔는 陣弟之間

의 心法傳授 過程이 전혀 나오고 없~1 않다. 

지금에 와셔 훌I義泰와 許港 사이애 어떻채 醫學이 傳授되었는지애 대한 具體

的인 內容응 알 수 없으나, 現在 許避의 著헬로 남아 있는 《東훨寶훌》 율 通하 

여보면, 단순히 藥物의 性質이나 臨皮技法 분만 아니라 훨學의 置麗인 心法이 

반드시· 傳授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그 心法윤 단지 말로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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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떼 이 小說을 보먼 劉養泰와 許灌윤 對꿇도 거의 없다시피하고 요직 無言

中에 許邊이 홀로 밸다른 冊도 없이 깨쳐나가고 있다. 

이는 자칫 東洋률훌學은 밸다른 冊도 없고 스승의 가르칩 없이도 種딩的으로 

깨젤 수 있다고 생각케 할 憂慮마저 없지 않다. 

現在 轉醫學을 專攻하먼셔 그 醫理와 陰陽표行을 冊究하고 있는 우리로셔는 

納得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로 個人差도 있지만 陰陽의 理敎를 冊에셔 보고 포 

스승이나 先輩의 이야기률 틀고 포 수없이 생각하여도 억시 풀러지 않윤 疑間。l

많고, 五行도 억시 이와 갈아 平生을 두고 훌륭究할 활象으로 置鷹하여 두고 있는 

마당얘 어찌 쩔l義泰나 許邊 갑운 賢者들이 이를 그냥 지나첼 수 있었겠는가? 혹 

어 이러한 理꿇의 傳授는 다른 보몽사람들이 보기애는 아푸것도 아닌 것처렵 보 

여서, 後世에 아푸헌 傳해지는 이야기가 없어 作家의 寶料收集 過種얘셔 협양훌되 

지 않앓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텃불어 藥物學 즉 本草의 傳授에 대해셔도, 물론 이 小훨얘셔 말한 대로 훌 

物의 쩔性 • 形願 等을 먼저 아는 것이 基本이며 重要한 일이다. 그러나 藥楊의 

藥性을 훌륭極的으로 決定하는 것윤 혔味훌훌인때, 이도 또한 隆陽五行얘 根據한 것 

이다. 그런혜 小說에셔는 단지 혔味論이라는 것이 없다고만 言及휠 분이다. 

그러므로 讀者들은 단지 훌훌藥이 許灌이 약을 담이는 물이나 불의 5휠룡링, 服藥

方法의 正確性 等얘 의하써셔만 藥했가 나는 것처혐 鎭짧할 수도 있다. 물폰 이 

러한 갯률이 重要하지 않다는 것윤 아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좋은 藥村얘 正

確한 盧方이 構成되고 난 후때 이러한 精휩이 필요한 것이지, 단지 *홉훌훌만으로 

는 다 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正確한 處方의 構成애는 病의 쓸斷 못지않채 藥때 대한 正確한 理解

가 필요한혜, 東洋톨흘學에셔는 이를 바로 혔味論이라 稱하고 있다. 이는 단지 藥

會庫에셔 藥을 整理한다고 習得휠 수 있는 것야 아니므로 역시 스승으로부터 正

確한 傳授가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許뿔을 혈톨훌로 잘뭇 端훌 

둘째, 許浚의 황癡장떤 묘사에 있어셔 그를 마치 輔醫인 양 言及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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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遇가 많은떼, 專實 當時애는 훌훌뽑가 따로 있었고 許浚은 엄연히 鐵훌훌가 아니 

었다. 물론 혔醫가 아니더라도 혈을 놓을 수 었고 더욱 技術이 뛰어날 수도 있 

다. 그러나 실쩨 《李朝實錄》 의 記錄율 보면 1637年 허훈은 宣祖의 病에 대해 

自身은 훨法율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훌횟훨가 아넘은 꺼論이고 鐵에 대 

한 빠究가 그러 갚지 뭇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쩨로 《東醫寶뿔》 에 針갖뚫。l 블에 았고 또한 각 篇의 病효치료에 治癡t

을 附記하고 <Y.2-나 대단치 뭇하다. 針윷篇이 그 주된 內容。l 單純히 繹絡의 흐 

르는 位置와 針t의 位置 • 紹介애 좁廳J\服 • 五兪까 等 針찾애 關한 內容율 약 

간 멋불이고 없다. 이는. 許浚이 針윷를 重要視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쩍어도 

針을 藥보다 더 重視한 針醫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許浚려 廳皮꿇錄 中 첫번째 것이 昌寧 생대갑의 마넙 것인떼, 그 廳皮內容를 

살펴보떤 許港이 .뿔者의 겹을 떠나치 않고 한솜도 잠을 자지 않랐다, 또 혈을 

놓기 천에 休洛齊械를 하였다. 또 藥을 달일때 井華水로 달였다, 불의 써기률 

調節하었다는 等의 詳細한 內容을 記훌훌하고 없다. 그러나 정작 꼭 필요한 愚者

의 효狀에 대한 說明과, 證의 區分애 대한 셔출은 簡l홈하고 賞꿇하기 짝이 없 

다. 

즉 마넙의 病효응 단지 右測이 摩算되어 있다는대 不過하고, 愚者의 홈훌往歷, 

if.素의 生活,性格,病을 發生시킬 수 있었먼 要因,病의 直援的인 鳳因 等에 대한 

說明이 전혀 없다. 나아가 現在 .뽑者의 효狀 즉 轉톨흘얘셔 重禮,하는 發ff의 與

否,大小便의 狀態,睡眼狀態,食專狀態,爾色,服狀 等얘 對한 짧행이 없다. 

이러한 것플을 없合分析하여 治癡를 行하는 것을 韓톨훌學얘셔는 辦證觀治~t

하는떼, 바로 이 辦證觀治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막연히 

中團‘。l고 藥을 精誠율 다하여 먹이고 포 精誠을 다하여 훌엇을 놓되, 훌t1C의 遭횡훨 

보다 輔을 놓는 時횟l이나 鐵의 갚이, 留針時間 等율 더욱 重視하여 를E훌훌하고 있 

다. 

*훌훌훌훌治는 漢률훌훌의 基*

이후 許浚。l 內醫가 되어 공빈의 동생 김뱅조의 病을 治覆할 때도 거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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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記錄하고 았다. 단지 다르다면 여기셔는 뭘此와 어지러움얘 心下部에 

만단한 것이 았으므로 反몹 즉 몹團이라고 혈斷을 내리고 半夏훨心·陽을 쓰고 았 

다. 물론 얘기서도 폼該이나,嚴꿇.望꿇(色쓸)에 대해 言及이 없고 단지 心下률 

눌러본 것애 不遇하다. 

또한 許鍵이 갑뱅초에채 藥율 먹이는 遭程얘셔 보면 김뱅조가 藥율 먹기가 

힘들어 먹지 뭇하겠다고 한다. 물론 藥이 멕는 軟食이나 茶쳐렴 업에 奭快할 라 

는 없다. 그러나 大體的S로 廳皮 體驗에 依하먼 病어l 콕 맞는 藥이라면 아무리 

그 맛이 쓰고 고악하더라도 ,뽑者는 잘 느끼지 뭇하는 것이 常뼈다. 만약 當時

애 정말로 김엉초가 그 藥。l 쭉 半夏협心場。l 입얘 억져웠다면 그 處方이 잘뭇 

펀 것S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이 小說 作家의 생각처렵 藥은 맞았는혜 김영조의 性格이 뭇되어셔 

藥 멕기를 指否하였다면. 有龍한 醫師라면 달러 약을 먹율 方法을 빼究하지 이 

렇채 자기가 傷處률 입.£..면서까지 藥을 禮歡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채 먹기 

싫은 藥을 억지로 먹는다면 그 약이 설사 病liE애 遭合한 藥이라 할지라도 企待

한 만큼의 했果를 거룰 수 없을 갯이다. 

韓醫學이 洋醫學과 다른 것은 우션 그 理꿇과 用具 等이 다르지 만 흔히 韓醫

學을 아는 사람들은 辦證施治가 그 特鐵이라고 한다. 西洋醫學윤 어벤 痛名. 例

률 틀어 樓展라 하면 그 盧方이 決定되어 있다. 그러나 韓醫學은 樓없라 할지라 

도 감기얘 쓴는 藥을 쓸 수도 있고 補藥을 쓸 수도 었다. 즉 樓展라 할지라도 

發퓨이 잘 안되고 惡寒을 느끼며 頭痛이 있고 여기에 小便이 不利하다면 感혔에 

小便이 나오지 않을 때 쓴는 五뺨敢이라는 處方을 쓸 수 있다. 

반대로 感、혔얘 걸렸을 때도 흔히 感혔애 쓰쓰는 藥만 쓰는 것이 아니고. 樓展

病쳐렴 口獨이 甚하고 요줌을 많이 누고 體重이 減少되면 당뇨뱅애 흔히 쓴는 

藥을 쓸 수 았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病名애 구얘되지 않고 어떠한 病이라도 

그 나타나는 뾰狀이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그 病을 諸聲시카고 있는 根本 原因

이 어다 <>11 있는가률 따져셔 藥을 쓴다는 것이다. 

生理-病理·쫓理의 把握이 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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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普通 쟁각하기애는 中團‘이 오맨 머리애만, 즉 腦애 이상이 있어셔 오 

는 것무로 생각하기 쉬우나, 轉醫學애셔는 ll]록 腦애 病흉。l 있다 합~1라도 腦

만을 別個의 것~로 分離하여 보지 않고, 腦도 억시 全體의 一部로 全身 各짧와 

密接하채 聯關되어 었다고 보고 있늪 것이다. 즉 腦얘 病훌훌이 'll지만 그 病흉 

을 護生시키는 原因이 }ff . 心 · 牌 · 뼈 · 뽑 等의 五廳애 없율 수도 없고, 뽑나 

小題,大顧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皮홈에셔 흉훌퓨이 되저 않아 올 수도 없고, 

大便이 通하지 아니하여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韓醫學의 辦證施治란 어변 흙病율 直接 治癡하기보다는 이 病율 일 

으키고 없는 原因을 治癡하고 있는 것이다. 물폰 洋醫學애도 이러한 治法o] 있 

을 것이다. 그러냐 이러한 面에 없어셔 훌훌뽑學 만륨 聲達되어 없지 뭇할 것이 

다. 

g小說 東醫寶훨쏠} 이 지나치재 뽑陣의 훌&竟나 藥빼의 服用方法 等을 홉張하 

여 -넓웰하고 없는 것은 바로 韓홉學의 本質을 째대로 把握하고 있지 뭇하기 때 

운일 것이다. 載判율 할 때 情狀율-훌햄해야 할 A情이 없지만 事件의 實情。l

嚴然헤 存在하고 있듯이, 사합의 흙病을 治癡함애 없어셔도 물론 A情율 움직이 

는 것이 重要하고 훌훌陣의 誠意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A 

情 이전애 嚴然히 醫學의 理훌훌인 A體의 生理 • 病理가 았고 藥의 藥理가 存在하 

고 있무므로 이러한 誠意 이천때 理짧애 合·홈한 훌갖斷과 盧方이 없어야 할 것이 

다. 筆者는 文學얘 대하여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理敎를 할률용하고 사람의 얄팍 

한 願빼애 呼訴하여 억지로 感動을 일무커려고 흉妙한 것율 자꾸 만풀어내는 것 

이 負擔스렵채만 느껴진다. 

筆者가 듣기애 이 小說의 作家가 이 훨本율 쓰면셔 賞時애 빼훌훌界 A士 를 

많이 만나 짧問을 구했다고 한다. 그번대 합時에 짧間애 慮했먼 轉훨陣률이 째 

대로 그 投짧을 하지 뭇했댄 것 갈다. 물폰 韓뽑陣라 하여 모두 를뽑學의 理휩 

과 實農률 正鏡흘l 理解하고 았는 것운 아니다. 또는 짧問울 구했다 할지라도 作

家가 그 內容율 短時間 內애 理解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한 當時의 社會 JI. 

핵뼈가 西洋 科學을 흡信하고 아울러 西洋훨學얘만 없存하고 있댄 時代있기애 더 

욱 그러하였는지도 모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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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흩뽀的 考畵의 間훌훌 

햇째, 歷史的 考護의 問題點을 指빼해보자. 이 小說율 보면 中圍얘셔 《本草

網담》 이라는 有名한 藥뺑學 잭이 버版되었는대. 그 著者가 高名하다는 이야기 

를 듣고 許‘뿔이 中圍무로 著者 李時珍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詳細히 싣고 

있다. 許灌이 李時珍을 만나러 中園에 컸다옴 짧 宣祖 10年(1577)얘 공번이 죽 

었으므로 許邊이 中圍애 간 것은 이 小說애 의하면 1576년 갱이 플림없다. 물폰 

李時珍윤 1518年얘 태어나셔 1593年얘 죽었무므로 이때얘 生存하고 있었읍윤 풀 

립없으나 그렇채 有名한 훨짧는 아니었다. 더구나 이 小說애 依하면 당시애 이 

미 .本草網담》 이라는 잭이 져출되고 있다는 사실율 얄고 있었다는 듯이 칸고 

있다. 물론 당시얘 《本草網담》 이 著連되고 있었번 것은 專實이다. 그러나 實

農 《本薰網담》 이 完成된 것은 1578年의 일이고 출판펀 것용 李時珍의 死쏠 3 

年인 1596年 以後의 일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어러 가지 狀況으로 보아 中圍에 

셔 《本草網담》 이 著越되고 있다는 것을 얄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 重要한 갯윤 《東醫寶뿔》 윤 《本草鋼담》 이 出版되고 15年 後인 1610 

年얘 完成되는혜 《東훨寶뿔》 애는 《本草網텀》 이 引用되고 있지 않다는 것만 

보아도, 이 小說얘 나요는 內容이 事實파 다르다고 밖얘 합 수 없다. 포한 릎史 

애 의하면 李時珍윤 有名한 몹홉Ji家나 理論家도 아니었S므로 더욱 우리나라까지 

얄려지기는 어려웠율 젓이다. 

그러고 許邊。l 不혐의 名著율 짓기 위하여 李時珍을 만앉다고 하였으나, 實

應 K東률훌寶훌쓸》 의 內容율 살펴보먼 먼저 漢文의 쫓名을 記훌훌하고 다융애 藥名

을 한글로 記훌훌하고 藥의 혔味와 藥性을 簡單하채 꿇훌훌하고 있고. 主호 《神農

本草》 《훨學入門% 애셔 그 內容율 링|用하고 있으며 別r.t른 特長이 없다. 《本

草鋼담》.파 比較하여 본다면 詳細함이나 흉大함애 없어셔 전해 比훌훗가 되지 않 
는다. 죽 《本草網담》 파 《東훨寶뿔* 윤 ll)슷한 點이라고는 천혜 없는 것이 

다. 

만약애 .作家가 李時珍을 플먹이지 않고 당시 中團의 名뿔였댄 짧介寶 갑응 

사량을 를먹였다면 요히려 수긍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張介寶의 著書애셔 그 

內容이 《東醫寶훌훌》 과 배슷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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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말한다면 《東훌훌寶뿔》 물론 本草뽑을 따로 두고 있고 각 病효門마다 單方

藥을 紹介하고 있긴 하지만 전혀 本草書라 활 수 없£므로 許邊이 李時珍의 <

本草網텀》 을 본발아 著웰하려 했다는 것은 전혀 허무맹랑한 말일 뿐이다. 

앞애셔 許邊이 針醫가 아니라는 事寶을 름及하됐는혜, 또한 許港응 小說애셔 

말하듯이 숍M術(解숍M學)애 關心이 많고 밝었댄 A物윤 아니라는 것이다. 

西洋式으로본韓홉훌 

이 小說을 뽑學的인 關面얘셔 보면 애가;i{l 정도의 *훌짧。l 없는혜, (1웰f총률 

저나치재 重i용하고 있,으며. α)本草學。l 마치 홉學의 全部인 양 말하고 있으며. 

(3)당시 韓훌흩學이 解돼學을 매우 重i흉한 듯이 훌&행하고 았다. 물론 훌훌훌훌애셔 

야틀을 重視,하지 않는 것운 아니지만, 傳統 빼톨훌훌얘셔는 이렇채 보고 없지 않 

다. 

筆者의 所見l으로는, 바로 이것률어 西洋톨훌훌的 思考方式율 갖고 있는 사랍풀 

이 轉톨융훌얘셔 쉽채 알아볼 수 있는 것률이었기 때문애 지나치채 홈뿌톨련 것이 

아닌가 한다. 축 정말로 韓흉學애셔 重짧되고 있는 陰陽五行이나 五뚫六짧, 經

짧, 辦훌훌顧治, 藥物의 혔味훌훌 갑윤 것률은 作家도 잘 理解할 수 없었율 훈만 아 

니라 視훌훌者나 협者가 더욱 理解하기 어려웠으므로 빼버el고, 자기가 理解되는 

것만율 골라 視盧者나 讀者의 口味애 맞추어 써내려깐 것 감다. 

어변 事物율 앓얘 있어 몇가지 텀的이 었다면 그. 텀的애 따라 흩흉흉 方法도 

달라져야 한다. 크게 나누어 훌빼의 훨훌훌윌율 훨3월*}려는 텀的이 있율 수 있고, 

事빼의 構遭률 觀경흉하려는 텀l벨이 있율 수 있율 갯이다. 만약 훌빼의 빼遭률 뼈 
察한다면 賣置율 찍는다거나 專物율 分折하애 훌g察할 수 있율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얄아 솜쉬고 있는 生物율 흩a흉한다면‘ 굳이 3홉훌율 찍거나 分折

을 할 必、要가 없겠는가? 살아 있는 生物의 훌面텀윤 關時로 훌化하고 있는떼 어 

쩌 解해률 하여 볼 수 있겠는가? 만약 解휩l훌 한다면 이미 그 홉뿔이 깨어져 배 

e]므로 그 풀훌龍옳 뼈경흉할 수 없다. 

韓뿔學응 A體의 構造흘 把握하여 探病을 짧斷하고 治癡한다기 보다는, A體

의 樓龍을 理解하여 끓斷하고 治樓하고 있는 學問이다. 그러므로 우려는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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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함을 그대로 自由롭재 놓아둘 때애 가장 잘 사함을 훌뼈蔡할 수 있다고 보 

는 첫이다. 물폰 우~1£ A體의 構造률 잔해 無規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1는 A體의 흰훌龍을 먼저 把握하고 그 健龍애 廳器롤 配률시키고 없는 것이 

다. 

그러므로 韓뽑學애셔 말하는 五뚫六顧가 西洋훨學의 그것파 켈혀 機龍이, 즉 

意양가 다르고, 西洋훨學애는 없지도 않윤 農龍만 었고 形빼가 없는 三薰라는 

廳도 없으며, 더욱 널러 얄려진 經짧이라는 것도 있지 아니한가? 

이 小說의 릎부분얘 이르면 앞머리애셔쳐렴 사랍율 억지로 憲動시켜려는 상 

후수단은 줄어률고 대쩨로 平易하채 셔솔하고 없다. 그래서 아마 一般 大짧률의 

興味는 추減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후분애셔도 객지 않채 사실이 아닌 내용 

이 발견되고 있는대 휴 構찮이 流行하얘 의안푼이 죽고 기타 많운 사람률이 첼 

亡하고 있다. 이 小說의 作象는 당시의 病율 단순히 鷹않이라고 表現하고 무슨 
病인지도 밝히지 않고 막연$] 橫實파 Jl]마자가 特했藥이라고 쓰고 없다. 만약 

이 책이 《小說 東뽑寶뿔》 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理解해 줄 수도 없율 것이다. 

그번대 冊名은 버젓이 《小說 東훨寶훌》 이라 하고 病名도 자쩨$] 밝히지 않고 

藥운 단순히 매실과 Jl]마자라고만 효고 없£니, 혹 동의보감이 단순히 이렇채 

遭方훌을 객당히 쓰고 없는 책으로 요인휠까 두렵다. 

實農로 許邊이 1601年애 쓴 《훌훌解훌훌集要& 의 짧율 보면 1590年애 王子가 

훌훌에 결려셔 죽었다고 되어 없는대 바로 이 사함이 의안푼이다. 또 《小說 東

훌寶훌& 애도 의안푼의 가슴에 흙윤 半.월파 물칩이 10어71 列율 지어 돋아 있다 

고 쓴고 있다. 헤준의 X훌훌훔集훌I!) 에도 心뼈의 사이애 작은 뭘。l 좁찰쳐렴 롤 

아 았으면 틀림없이 훌훌이라고 기솔하고 있다. 이로 보아 당시의 의안푼의 病

운 률림 없이 훌훌훔病 축 天然훌훌없다. 

-詳邊의 꿇훌훌애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風혐은 훌훌病윤 治癡도 하지 않고 내 

배려푸는 것이 原則이었다. 그랙셔 의안푼의 病에 許邊도 아무번 擔置률 하지 

아니하였다는 젓이다. 그러다가 1590年 겨울에 王子(아마 光灌君인 듯함)가 또 

훌覆에 걸리자 宣祖가 먼저 王子를 아무번 조치도 取하지 못하고 축재 배려둔 

것을 후회하고 許邊얘게 治寶롤 빼*}있다. 이얘 許鍵이 王子을 治癡하여 나었 

고. 그후 수많은 사람의 훌覆을 治覆하여 그 짧훌훌을 모아 책을 엮었다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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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대 그 잭의 內容엔 억시 수많은 處方을 病효얘 따라 쏘도록 뼈示하고 없다. 

단순헤 한두 가지의 漢方藥2...!료 효擔을 治覆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훌훌톨훌훌의 本質 把握이 累要

이 小說이 i般 혜者에게 東洋톨홀學애 關心을 갖게 한 롭훨은 지대하나 그때 

뭇지않게 副作用도 꽤 크다. 어헌 사람이 나얘채 당선도 닭애다 針율 놓아 닭이 

쭉지 않고 얄아갈 수 있커l 할 수 없느냐고 물윤 적도 있었다. 훨學의 문외한요 

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學問의 本質이 무엇인가롤 생각하기보다는 단순 

히 자기의 關心을 ~는 것만 갖고 그 學間의 전채률 把握하려는 것이 률性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現在 우리나라 교육 실정은 韓훨學을 조급도 배울 수 없는 狀況이므 

로 一般A의 韓醫學애 대한 無知가 녀무나 賞然하다. 포한 東洋훨學 즉 韓醫學

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好좁心은 더욱 增l團되고, 이애 副應하여 作

家도 자칫 ia者률 위한 興味 옳王의 글을 쓸 可龍性이 없다. 물론 우리 韓훨界 

에셔도 ---般A에 대하어 韓률흘學으} 弘報를 째율려했음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어보면 HJ록 韓醫學율 專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억 

시 國民學校에셔 中 · 高等學校까지 요작 西洋科學과 英語 敎育만 밭아왔무니, 

배륙 大學애 들어와 漢文 좀 배우고 東洋哲學의 置훨율 겨우 보고 韓훌훌學을 한 

다고 해보앓자 韓醫學의 本質을 把握하어 알기 쉽채 一般애채 弘報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끌무로 바라고 싶은 것은 앞S로 東洋哲學과 韓률흘學을 어는 정도 理解하고 

있는 사람이 《東醫寶뿔》 갈응 책율 素材로 삼아 글율 쳐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理論이 어쩌 쉽게 전달촬 수 없율까마는 좀더 깊이 理解시키지는 

뭇한다 할지라도 잘못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째주도 없는 사랍이 作家의 勞作을 혐합애 녀무 인색한 것 갑아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사실이 그러하므로 筆율 쩍을 수 없융율 理解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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